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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동시다발 FTA 추진 긴장!
싱가폴․ASEAN 이어 남미와도 적극 교섭 … 노무현 대통령 순방 계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하반기 해외순방이 경제․통상문제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정부의 동시다발적 자

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노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칠레와의 FTA가 유일하지만, 싱가폴 및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ASEAN)과도 

공동연구를 마치고 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가 임박한 상태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10월과 11월 집중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에서 FTA  문제를 적극 거론할 계획이어

서 한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및 공동연구 상대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남미 및 아세안과의 FTA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계기로 적잖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방문 및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0-21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아르헨티

나와 브라질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FTA 논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

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정회원국으로 하고 칠레와 볼리비아를 준회원국으

로 하는 남미 경제블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1월 29-3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아세안 FTA 협상의 조기개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3년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한국-아세안 FTA 공동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실제 옹켕용 아세안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을 위한 협

상을 개시한다는데 합의하고 협상 시간표를 마련했다고 9월4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APEC 회원국인 멕시코,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지아와의 FTA 체결문제가 거론됐거나 현재 검토

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다자외교 속에서 개별국가와  FTA 논의를 진전시킬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싱가폴과는 2004년 안에 협상을 종결하도록 하고 일본과는 특정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4년 양허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어서 정상외교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8월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갖는 등 곳곳에서 FTA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FTA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FTA 체결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의 무관세 수출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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